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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  장 오화세 (02-2100-2990)

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(02-2100-2992)

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에 대해서는

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`22.11.16.(수) 이데일리는 ｢대환대출 플랫폼에서 1년에 4번 대출 

갈아탄다｣의 제하 기사에서

 ㅇ“차주들은 1년에 4번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.”,“금융당국이 

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

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.”라고 보도

< 금융위 입장 >

□ 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의 구체적인 

운영방식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, 추후 운영될 온라인‧원스톱 대환대출 

플랫폼 참여자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

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

     


